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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2007년 상반기 “불투명”
대우증권, 대형 TV 가격경쟁 심화 … PDP 모듈 가격하락도 부정적

대우증권은 10월26일 삼성SDI에 대해 3/4분기 실적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지만, 2007년 상

반기는 기존 예상보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강윤흠 애널리스트는 “PDP 사업부가 9월부터 흑자로 돌아선 것이 본사 영업이익 개선에 도움이 됐다”며 

“그러나 4/4분기부터 대형 TV 시장이 가격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2007년 상반기까지 수익성 개선이 어려

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SDI의 2007년 상반기 본사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윤흠 애널리스트는 “당분간 주가는 강한 상승탄력보다는 박스권 흐름이 예상된다”며 “불황의 터널을 빠져

나오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7만원을 하회하는 구간에서는 

장기투자자에게 좋은 진입 기회”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은 10월26일 삼성SDI의 3/4분기 실적 부진을 감안해 목표주가를 종전 7만8000원에서 7만4000원으

로 내리고 투자의견도 매수에서 시장수익률로 하향조정했다.

박강호 애널리스트는 “삼성SDI의 매출액과 경상이익(연결기준)이 각각 1조7250억원, 435억원으로 당사 추정

치를 각각 2%, 20.6%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435억원으로 추정치보다 18.2%를 밑돌았다”며 “전반적으로 브라

운관 등 전부문의 출하량 증가 및 마진율이 개선됐지만 PDP 모듈이 가격 하락 등으로 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점이 수익성 개선의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4/4분기는 모바일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의 출하량 증가로 외형 및 영업이익이 증가해 단기 수익성 개

선 추세가 이어질 것”이나 “2007년 상반기는 수익성 개선의 불투명, PDP 모듈의 가격경쟁력 및 시장지배력 회

복 지연 가능성이 커 주가 상승 모멘텀을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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